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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교회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복음찬미｣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 

“찬송가를 3분법에 의해 ‘찬송, 복음찬송, 복음성가’로 분류할 때 ‘복음

찬송’을 알고 있지만 ‘복음찬미’라는 낱말은 생소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작은 것의 귀함을 쉽게 잊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 무조건 큰 것을 원하신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 잡혀, 작은 것은 남

의 것이든 내 것이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악보 없이 가사만 실려 있는 ｢복음찬미｣라는 찬송가책이 초기 한국 

찬송가책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침례교의 전신이라는 동아기독교인들

에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한 강한 도구1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의 

1 1920년대 말 이현태 교사가 순교한 후, 그의 가족은 ｢복음찬미｣

를 가지고 전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후에 박병식 감노는, 

“｢복음찬미｣는 한 장으로도 넉넉히 거듭날 수 있다”는 간증을 함으로

써, 모든 교회들이 찬미공부하기에 더욱 힘썼다. 김갑수, ｢한국침례교 

인물사｣(대전: 시와 평론사, 1981), 103.



514  복음과 실천

무리가 많지 않고 책의 영향이 크지 않았더라도 한국의 교회는 작은 것

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펜윅이 ｢복음찬미｣에서 애용한 성삼위에 대한 호칭은 ‘하나님,’ ‘예수

씨,’ ‘숨님’이다. 특히 ‘예수씨’와 ‘숨님’은 그가 번역한 성경, 가르친 사

경공부, 교단 사업의 홍보와 신앙성장을 위해 달마다 보낸 달편지, 그리

고 ｢복음찬미｣의 모든 찬송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호칭이 그 당시 널리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복음찬미｣(1899) 초판이 발행되기도 전에 1898년 장로교에서 

발행한 ｢찬성시｣에 실린 펜윅이 번역한 “하님 아바지 주신 책”(7장)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2 1900년에 감리교에서 발행한 ｢찬미가｣에 실린 

“쥬의 피란소”(44장)에 나타난 “예수씨 다 내소원…”과 “심히 더러온 죄

인”(70장)에 나타난 “예수씨 인애샤…” 등에서도3 보이는 바와 같이 

그 당시 한국 찬송가에 끼친 펜윅의 영향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찬송은 가사와 곡조가 어울려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찬송시이다. 본 논문은 ｢복음찬미｣ 1904, 1926, 1939, 1948, 1958년 

판을4 중심으로 찬송 가사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과 찬송의 내용적 특징

을 살펴봄으로써 ｢복음찬미｣가 초기 한국 찬송가에 미친 영향을 재조명

해보고, 한국침례교회의 찬송신학은 물론이고 한국교회에 대하여 찬송

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2
 “예수씨 날 랑시니, 즐겁고도 됴흘시고…”라고 번역된 후

렴 가사를 보면 펜윅의 특징을 볼 수 있다.
3 ｢찬미가｣(1900)에는 이 찬송 외에 “예수씨 말기”(74장), 

“예수씨 거리시니”(87장), “하에 계신 예수씨”(121장), “예수씨 너 

구네”(142장) 등의 찬송에서 “예수씨”라는 호칭을 볼 수 있다.
4
 1904, 1926, 1939, 1948, 1958년 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

는, 5개의 ｢복음찬미｣가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판을 거듭하면서 

약간씩 수정되었으므로, 각 찬송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

이다. 발행자와 출판연도는 각주 6번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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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펜윅과 ｢복음찬미｣
펜윅은 한국 침례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동아기독교를 설립하여 

30여 년을 이끌어 오면서 그의 실천적 사상을 이 땅에 심었다. 펜윅은 

성경 번역, ｢복음찬미｣와 ｢만민됴흔긔별｣ 발행, 사경공부 인도, 순회전

도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선교활동에 힘을 기울였는데, 무엇보

다도 선교 초기에 독자적인 ｢복음찬미｣를 발행함으로써 선교의 틀을 마

련하였다.

펜윅은 언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땅을 처음 밟은 후 1년

도 되지 않은 1889년에 제일 먼저 “주님 날 사랑함을”(Jesus loves me),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에”(I am so glad that our Father in Heaven), “주 기

별 내게”(Look and live) 등의 찬송을 번역하여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5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 펜윅은 14곡을 모아 ｢복음찬미｣(1899) 

초판을 발행하였으며, 1935년 소천하기까지 5　8년을 간격으로 7차례에 

걸쳐 ｢복음찬미｣를 증보하여 발행하였다.6 

1899년에 초판 발행된 ｢복음찬미｣를 찾을 수 없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유감이지만, 20편이 수록된 ｢복음찬미｣(1904)를 보면 새로 

첨가된 곡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대동소이함을 짐작할 수 있

다. 8년 후 출판된 3판(1912)은 25편, 5판(1921)은 78편이던 것이 6판

(1926)에는 252편을 발행함으로써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명실공히 독립된 

찬송가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26년 판에는 편집자의 간단

한 서문과 찬양에 대한 펜윅의 간단한 글이 삽입되었으며, 가사 제목, 

작사자, 작곡자 등, 찬송에 대한 일반적 정보가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

그 후 1933년 원산에서 256곡으로 된 수정판이 발행되었으며, 펜윅이 

5 ｢대한기독교회사: 펜윅선교사의 자서전적 이야기｣, 허긴 역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1989), 39　44.
6
 ｢복음찬미｣의 출판년도와 장수 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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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천한 후 1939년 원산에서 김영관에 의해 274편으로 구성된 7판이 발

행되었다. 1926년 판과 비교해 볼 때 1939년 판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하님”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등의 새로운 철자법에 의해 가사가 약

간 수정되었다. 또한 가사 첫줄 색인을 위해 가사 목록이 수록되었으며, 

새로운 찬송 37편이 첨가되었다.7

1947년 공주에서 개최된 제37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해인 1948

년 이종덕에 의해 강경에서 해방 후 첫 ｢복음찬미｣(1948)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강경 판은 그때까지 사용하던 ｢복음찬미｣(1939) 중에서 107편을 

취사 선택하여 발행했기 때문에 새로움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복음

찬미｣의 특징 있는 찬송들이 많이 삭제되었다. 또한 찬송에 대한 정보

들, 즉 작사자, 작곡자, 제목, 곡명 등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

에 찬송가학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복음찬미｣의 새로운 의미는 1958년 대한기독교회 장년

회에 의해 안동에서 발행된 곡조 있는 찬송가책이다.8 펜윅의 찬송을 

서명(판수) 출판년도 장수 발행인,발행지 목차 및 서문 특징 기타

복음찬미 제1판 1899 14 펜윅, 원산 무곡

복음찬미 제2판 1904 20 펜윅, 원산 後記 무곡

복음찬미 제3판 1912 25 펜윅, 원산 무곡

복음찬미 제4판 1913 펜윅, 원산 무곡 현존하지 
않음

복음찬미 제5판 1921 78 펜윅, 원산 무곡

복음찬미 제6판 1926 252 펜윅, 원산  서문 무곡

복음찬미 수정판 1933 256 펜윅, 원산 무곡

복음찬미 제7판 1939 274 김영관, 원산 목차, 서문 무곡 6판을 증보

복음찬미    1948 107 이종덕, 강경 무곡

복음찬미    1958 323 대한기독교회
장년회, 안동 목차, 서문 악보

7
 1939년 판은 1926년 판의 찬송 중에서 15편의 가사(1, 9, 13, 

14, 33, 39, 41, 43, 46, 56, 60, 63, 66, 68, 69장)가 새로운 교체되었으며, 

또한 찬송 22편(253　274장)이 새롭게 실리게 되어 결국 37편이 첨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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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하는 이 ｢복음찬미｣(1958)는 323편으로 되어 있는데, 1장으로

부터 273장까지 중 1곡을 제외한 나머지 곡은 1939년 판과 동일하다.9 

274장으로부터 마지막 장인 323장까지는 그 당시 많이 불리던 다른 교

단의 찬송가책으로부터 차용하여 편집을 하였다. 안동 판은 필사에 의

한 악보이지만 무척 깨끗하게 사보 되었고, 시대에 알맞게 맞춤법이 대

폭 수정되어 있어 가사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러나 모든 찬송을 악보화하지 않아, 펜윅이 작곡했다고 전해지는 대부

분의 찬송을 비롯한 특징 있는 여러 찬송들의 곡조를 알 수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10

｢복음찬미｣의 첫 발행(1899)이 타 교단11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

만, 대부분의 찬송이 펜윅에 의하여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된 것이므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12

8
 현존하는 ｢복음찬미｣ 찬송가책 중에서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

는 곡조 찬송가는 1958년 판이라고 하지만, 노윤백 교수에 의하면 1948

년에 곡조 있는 ｢복음찬미｣를 사보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는 것을 볼 

때, 1939년에는 무곡 찬송가책뿐만 아니라 악보 찬송가책도 동시에 발

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9 1958년 판은 1939년 판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 76장(할렐루야)이 1939년 판과 다르며, 18절로 된 

65장(아버지께 영광돌림)을 6절로 생략한 찬송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10

 ｢복음찬미｣(1958)에 수록된 총 323곡 중 73편의 찬송이 여전

히 곡조가 붙여지지 않았는데, 펜윅에 의해 작곡 또는 편곡된 찬송이 

37편, 그 외의 찬송이 36편이다.
11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책은 감리교 선교사 존스(George A. 

Jones)와 로드와일러(Louise C. Rothweiler)에 의해서 1892년에 발행된 ｢찬

미가｣이다. 또한 2년 후인 1894년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H. G. 

Underwood)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악보로 된 찬송가책, ｢찬양

가｣가 발행되었다. 모든 분야에서 미국 최초의 인쇄물은 찬송가책 Bay 

Psalm Book (1640)인 것과 같이, ｢찬양가｣는 한국 서양음악사의 효시적

인 인쇄물이다.
12 펜윅은 ｢복음찬미｣(1899)의 대부분을 작사, 작곡, 번역했을 뿐

만 아니라, ｢요한복음젼｣(1891), ｢약한의 긔록로복음｣(1893),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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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펜윅의 찬송관은 철저한 복음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찬

송가책의 내용은 물론이고 ｢복음찬미｣(1926) 서문은 그의 찬송 철학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진리 이외의 어떠한 것도 이 찬미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되며, 음악의 

선율에 맞지 않거나13 주님의 공적을 찬양하는 데 어긋나는 단 하나의 

가사나 용어가 있다면 또 말씀의 진리에 어긋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뽑혀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II. 복음찬미의 언어적 특징
 

펜윅의 언어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면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성삼위에 

대한 존칭과 찬양자에 대한 비칭의 사용, 낱말의 음역, 토속적 표현의 

사용, 그리고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에 위해 시의 길고 짧은 형식에 구

속되지 않고 장절(長節)과 단절(短節)을 사용하여 찬송을 복음전파 목적

으로 사용한 것 등의 언어적 특징에서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1. 성삼위에 대한 존칭(尊稱) 사용
성삼위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언제나 존칭을 사용한 것은 ｢복음찬미｣

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성부를 “하님(하나님),” “텬부님,” 

“셩부님,” “여워님(여와님),” 성자14를 “예수씨,” “쥬님,” “구쥬님,” “긔독,” 

젼서｣(1919, 1938) 등의 성경을 단독으로 번역하였다.
13

 이와 같은 글을 통해서 볼 때, 펜윅은 가사뿐만 아니라 음악

에 있어서도 특별한 관심과 재능을 갖고 있었다. 당시 음악을 전공한 

이순도의 말에 의하면 펜윅은 음악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분이라고 

감탄한 바 있다. 김갑수, ｢한국침례교인물사｣(대전: 시와 평론사, 1981), 

25.
14 ｢복음찬미｣(1926, 136장)에서는 예수의 호칭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구쥬님,” “목님,” “목슈님,” “신랑님,” “황뎨

님”과 같이 모두 “님”을 붙여 존칭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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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님,” “샹뎐님,” “벗님,” “셩님,” “대왕님,” “션쟝님,” “어리신 양

님,” “신랑님,” “량반님,” “목슈님,” “황뎨님,” “대졔쟝님,” “쟝님,” 

“대쟝님,” “형님,” “벗님,” 성령을 “숨님”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15

반대로 찬양자 자신을 나타낼 때는 “예수씨 날 랑샤니 저는 깃부

오”(1926: 41장), “대왕님 예수씨 피가… 제가 기를 드리다”(1926: 7장), 

“깃분 찬셩리로다…. 저 직히시겟네”(1926: 8장), “져 쥬님 죵”(1926: 

8장), “져는 아다온 쥬님 밋소”(1926: 9장) 등과 같이 낮춤말을 사용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낮춤말의 사용은 초기 한국 찬송가책이나 ｢통일찬

송가｣와 비교해 볼 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하나님 아바지 주신 책” ｢복음찬미｣(1926: 41장)은 존칭과 낮춤말의 

확실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1. 하나님 아바지 주신 책에    조흔 깃부신 말 만코나

  아답고 조흔 말즁에     예수씨 날 랑 심 뎨일

후렴: 예수씨 날 랑샤니    저는 깃부오 저는 깃부오

15
 ｢복음찬미｣(1925)의 1장으로부터 100장까지에서 나타난 성삼

위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하님 또는 하나님”(2, 13, 24, 33, 34, 

41, 51, 53, 59, 61, 63, 65, 67, 86, 88, 89, 100), “텬부님”(2, 17, 30, 31, 

33, 54, 58, 63, 66, 67, 71, 88, 95), “셩부님”(34, 36, 58, 92, 100), “여호

와님 또는 여워님”(24, 72), 성자를 “예수씨”(1, 2, 4, 7, 8, 13, 15, 17, 

23, 27, 34, 38, 41, 42, 44, 45, 46, 47, 49, 51, 53, 60, 64, 65, 72, 73, 75. 

76, 82, 85, 86, 94, 97, 99), “쥬님”(2, 12, 13, 15, 16, 17, 18, 19, 20, 21, 

23, 27, 28, 29, 30, 36, 37, 38, 44, 46, 47, 49, 50, 55, 56, 58, 59, 70, 71, 

76, 80, 82, 83, 84, 86, 88, 89, 90, 93, 99), “구쥬님”(9, 20, 21, 27, 28, 

35, 37, 38, 39, 42, 43, 44, 48, 51, 53, 58, 60, 62, 68, 71, 73, 76, 77, 

83), “긔독”(14, 20, 23, 27, 30, 32, 34, 39, 48, 52, 55, 58, 63, 64, 65, 75, 

76, 81, 86, 96, 97, 100), “목자님”(17, 24, 25, 26, 32, 37, 55, 68, 69, 70, 

75, 77, 82, 87, 92), “샹뎐님”(33, 53, 75, 77, 81, 82, 92, 95, 96), “벗

님”(13, 22, 23, 90, 93), “셩”(2, 51, 116), “대왕님”(41), “선쟝님”(37), 

성령을 “숨님”(1, 5, 34, 36, 40, 42, 52, 54, 56, 66, 75, 86, 90, 93, 95, 

96, 100)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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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씨 날 랑샤니       저는 참 반갑소

 4. 저를 몬져 랑심으로     저 또 랑옵이다

 저 대신 형벌 밧으셧샤니    더 크신 랑 업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자를 “예수”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씨”로 항상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존칭을 나타내는 것이다. 후렴에서 “예수씨 

날 랑샤니”(Jesus loves me)에서 “날” 대신 “절”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은 존칭 사용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절”(저를, me)이 “절”(사찰, temple)

로 잘못 이해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4절의 첫 낱말(저를)을 “나를”

이라고 하지 않고, 두 음절이 되기 때문에 “저를”이라고 낮춤말을 사용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 낱말의 음역(音譯)

펜윅은 성경번역16에 있어서 발행시기에 따라 어법을 달리하고 있지

만, 찬송의 번역이나 작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낱말들을 다양하게 사

용하고 있다.

펜윅은 인명과 지명 등을 번역할 때에 단어를 그대로 음역하였다. ｢복음

찬미｣에서 사용된 낱말들을 살펴보면 펜윅의 성경번역과 마찬가지로 중국

어 한문성경인 ｢대표위원회역본｣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

문과 영어를 우리말로 소리나는 대로 음역한 예들이다.

대벽(다윗, 1926: 73, 74, 150, 194, 202, 238, 240장)

갈닐니(갈릴리, 1926: 84장)

갈브리(갈보리, 1926: 88장)

16 펜윅이 번역한 대표적인 성경은 ｢요한복음젼｣(1891), ｢약한의 

긔록로복음｣(1893), ｢신약전서｣(1919) 등이 있는데 ｢요한복음젼｣은 

국한문 혼용이며, ｢약한의 긔록로복음｣은 한글을 사용했으며, ｢신

약전서｣는 온전히 한글의 어법을 갖추었으므로, 세 성경이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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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마리아(사마리아, 1926: 96장)

유대(유대, 1926: 96, 188장)

랍살로(나사로, 1926: 107장 ?)

야로살랭(예루살렘, 1926: 149, 150, 163장)

이마오(엠마오, 1926: 179장)

나살륵(나사렛, 1926: 190, 224장)

약슬(요셉, 1926: 194장)

아당(아담, 1926: 239장)

보라(바울, 1926: 223장)

뎨마태(디모데, 1926: 223장)

피득(베드로, 1926: 245장)

할넬누야, 할나루야(할렐루야, 1926: 76, 171장)

호산아(호산나, 1926: 171장)

카맀마(1926: 202, 204, 205, 210, 226장)

3. 토속적 표현의 사용
펜윅은 찬송 가사의 중요한 낱말을 표현할 때 확실한 이해를 위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어휘로 친근하게 접할 수 있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속적인 언어의 사용은 펜윅이 

갖고 있는 토착화 선교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토속적 표현

을 사용한 낱말은 다음과 같다.

새악씨(처녀, 1926: 53, 211장)

대궐(천당, 하나님의 전, 1926: 3, 12, 17, 78, 88, 168, 175, 190, 198장)

쥬막(거처, 1926: 4장)

샹뎐(주님, 1926: 22, 33, 77, 81, 82, 96, 177, 196, 211, 225, 246장)

황뎨(임금, 1926: 2, 3, 72, 77, 78, 79, 81, 107, 136, 156, 170, 174장)

태(왕자, 1926: 30, 161, 163장)

숨님(성령님, 1926: 1, 2, 5, 34, 36, 40, 42, 52, 54, 56, 66, 75, 86, 90, 

93, 95, 96, 100장 등)

형님(예수님, 1926: 3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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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재미, 1926: 45, 160장)

갈나노아(1926: 34, 62, 184, 225, 236장)

샹던 통소(갈대, 1926: 80장)

매양(항상, 1926: 2장)

아바 열(선악과, 1926: 140장)

뷘들(광야, 1926: 134, 172, 175, 218장)

죵쟝걸(종시장, 1926: 81, 161장)

계집희(계집 아이, 1926: 85장)

텬당 호젹(생명책, 1926: 95장)

암(샘물, 1926: 17, 105장)

량반(양반, 1926: 123, 179, 203장)

진실 (1926: 82장)

동모(1926: 96, 177, 179장)

놈(1926: 135, 140, 144, 157장)

버러지(1926: 155장)

임님(1926: 212, 218장)

심판쟝(1926: 209, 218장)

도공님(1926: 221장)

것구런 쟈(1926: 164장)

새(1926: 179, 198, 204장)

틀닌신(1926: 229장)

4. 장절(長節)과 단절(短節)의 사용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통일찬송가｣는 몇 개의 통절형식으로 된 

곡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유절형식으로 되어있다. 다시 말해 송영과 영

창을 제외한 모든 찬송가들은 4절로 구성된 것이 보편적이다. 초기 한

국 찬송가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일찬송가｣와 비교해 볼 때 ｢복음찬

미｣에서는 장절과 단절을 많이 사용하였다.

1절17 또는 2절로 구성된 찬송시는 모두 26곡으로 10.3%이며, 5절 이

17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일찬송가｣의 短節은 송영과 영창인데 

반해 ｢복음찬미｣(1926)에서 실린 단절 찬송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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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구성된 찬송이 95곡으로 37.7%이다. 결국 장절과 단절이 찬송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나 된다. 특히 7절 이상의 장절이 10%에 이

르는 것은 찬송이 형식보다는 내용 전달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장절을 많이 사용한 것은 ｢복음찬미｣가 갖는 독특한 구성이다.

｢복음찬미｣(1926)에 나타난 장절과 단절은 다음과 같다.

절  수 찬   송

1절(10곡)  4% 78, 99, 153, 178, 186, 195, 196, 215, 219, 242

2절(16곡) 6.3% 25, 80, 94, 97, 113, 130, 131, 157, 165, 180, 203, 204, 224, 226,
230, 247

5절(47곡)18.7%

8, 12, 17, 24, 26, 41, 56, 58, 60, 61, 63, 73, 77, 82, 90, 102, 107,
108, 116, 119, 121, 125, 126, 132, 144, 160, 164, 169, 172, 173,
175, 177, 181, 191, 192, 202, 206, 221, 222, 228, 232, 234, 238,
243, 245, 246, 249

6절(23곡) 9.1% 2, 27, 45, 46, 64, 67, 68, 100, 105, 150, 154, 159, 183, 188,  205,
208, 214, 223, 229, 233, 237, 240, 251

7절(9곡)  3.6% 33, 34, 40, 52, 74, 114, 182, 225, 244

8절(6곡)  2.4% 30, 72, 79, 89, 93, 140

9절(5곡)   2% 36, 85, 147, 227, 252

10절 이상(5곡) 2% 65(19절), 76(17절), 88(10절), 187(12절), 194(14절)

도표: ｢복음찬미｣(1926)에 나타난 장절과 단절

 

의 찬송들이다. “초집이나 쟝막”(78장), “휘쟝 안에 게신 쥬”(99장), “

벽에 제 엽헤 게시 구쥬”(153장), “죽겟소 낫들 말 크게 며”(178장), 

“구쥬님으로 가셔 영접옵네”(186장), “깃블 일 잇스니”(195장), “원슈 

한아 확실잇되”(196장), “라살륵 뫼에 셔신 명”(215장), “긔독 내 쥬

님”(219장), “저 인 텬당 가올 ”(242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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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복음찬미의 내용적 특징
 

1. 교육을 위한 문답 찬송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음악 안에서의 교육”(education in music), 

“음악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music), 그리고 “음악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music)을 실현하는 것이다.18 음악 안에서의 교육은 교인들의 음

악적인 기술, 자세와 이해, 그리고 지식의 발전을 위하여 돕는 것을 의

미한다. 음악을 위한 교육은 교인들의 음악지도의 기교와 기술의 향상

을 위하여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을 통한 교육은 교회 안에서 비음

악적 목적(nonmusical ends) 도달을 위하여 하나의 도구로서 음악을 사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중을 위해 만들어진 찬송가는 음악적인 면은 물론이고 시적인 면

에서 볼 때 구분하여 놓지 않아도 문답적인 내용인 경우가 많이 있다. 

시의 형식, 음악의 형식, 화성의 진행, 마침의 구조 등이 그렇다. 그러나 

찬송가책의 편집에 있어서 교창 할 수 있도록 찬송가책에 문답찬송을 

표시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외국의 복음성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태그

(Tag) 형식의 찬송을 제외하면 초기 한국 찬송은 물론이고 현대 찬송가

책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이다. 펜윅이 문답찬송을 사용한 것은 찬송을 

비음악적 목적을 위한 훌륭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19

12절로 되어 있는 “저희들은 예수교 하네”(1958: 187장)의 문답찬송은 

다음과 같다.20

18
 William L. Hooper, Ministry & Musicians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86), 16.
19 ｢복음찬미｣(1926)에는 186장, 187장, 237장이 문답찬송이며, ｢복

음찬미｣(1939)에는 14장, 186장, 187장, 237장, 269장이 문답찬송인데, 

이 모든 찬송이 펜윅이 작사한 찬송들이다.
20

 이 찬송은 문답형태로 되어 있어서 교창될 수 있지만 노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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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 저희 사람들은 예수교 하네   답: 그런 생각하지 마세

    저희 사람들은 예수교 하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

    주일보고 회당 다니 옴으로      몹쓸 죄인들은 저희

    천당 가올 바람                 구주 마땅 소용

 2. 문: 웨 그 말씀 저희게 하심니까  답: 네 그 증참 많이 하오네

    웨 그 말씀 저희게 하심니까     온 세상은 같이 함은

    자꾸 여러 사람 그말 하는데     틀린 신을 믿게 하니

    곧 예수교 말씀                 멸망할 원수됨

 3. 문: 어찌 마귀는 그렇게 하올가  답: 다른 원수처럼 하니

    어찌 마귀는 그렇게 하올가      허락업시 억지한 자

    기독보다 힘은 더 있으리까      구주님은 허락없이

    참되지 못할 일                 못 구원하실 주

 4. 문: 그런 말씀 무슨 말씀 됨니까  답: 복음 이치 그렇찬소

    주일 마땅 지킬 것이 올시다     복음대로 공뢰하나

    셩경 찬미 가지고 회당 가오     그 계시는 기독께서

    그밖에 못할 일                 유하실 터인 대

 5. 문: 저희는 그 말씀 믿지 않은 자 답: 예수교는 꼭 그래요

    그런 말씀을 첨드르 옵니다      세상 그대로 하되

    듯는대로 몹쓸 행실 금하며      숨님께서 참도 대로

    주일 지킬 옳음                 셜명하시잖소

 6. 문: 그러하신 즉 선생은 설명하오 답: 예, 요한일서 오장에

    아온 후에 따라 갈 것올시다     십 이절 말씀 있읍네

    복음대신 아무 뜻도 못됨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헛소리올시다                   계시면 넉넉하오

 7. 문: 그리하신 즉 행하온바 없이   답: 요한 일장 십이절에

    하나님의 아들 계시면 되메      밝히 기록하였음은

    어찌하여 되실는지 모르니       부주 아들 되실 허락

    알게 해 주시오                 영접자게 주심

 8. 문: 그것 참 고마운 말씀올시다   답: 라마 편지 사장 오절

    좀 또 밝히 설명하여 주시오     옳은 일을 하지 않고

교수에 따르면, 회중은 모든 행을 문과 답을 교창하지 않고 모두 같이 

불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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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님을 영접하올 것임을       옳게 하신 구주님을

    알게 해 주시오                 믿게 되올 것뿐

 9. 문: 어찌하여 그뿐만 되오리까    답: 그것 천부 크신 은혜

    의 없이 죄를 또 끊지 않일 것   또한 천부 아신되로

    음행 도적 술 취하는 것으로      천하 인간 크신 죄는

    해도 관계찮소              그 아들 대적하옴

 10. 문: 젤(제일) 큰 죄는 그것 같이 되오며  답: 아들 있는 자는 생명

    젤 고맙고 젤 큰 일 무엇이오     그와 함께 천부께서

    설명하여 저희는 곧 하리다  모든 것을 주실 천부

    구주께 순복하오                 풍성하실 천부

 11. 문: 그러하신 즉 저희는 틀리오  답: 기삐 감사하올 것은

    아드님을 어찌 얻으오리까        순복하올 때 되실 일

    기도 없고 옳은 일 또 하올 것    아드님을 영접하메

    없으면 어찌하오                 숨님 주실 은혜

 12. 문: 숨님 주심은 웬 첨에 되실가 답: 안이올시다 주 법은

    두 번 하신 후 주실 줄 아온되    아들 영접하올 적에

    오래 힘써 기도 많이 하온 후     천부자로 되올 허락

    주실 줄 알았오                 줍고 숨님 주심

2. 해설을 위한 주석 찬송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

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spirit)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mind, understanding)으

로 찬미하리라”고 권면하고 있다. 펜윅은 가사의 이해를 위해 찬송에 

주석을 함으로써 찬송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찬송 주석은21 찬송 연구를 위하여 찬송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지

21 일반적으로 회중찬송은 가사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성경구절

이 제시된다. 찬송 주석은 詩의 행과 절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성

경말씀에 의해 주석을 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와트의 “햇빛을 받

는 곳마다”(통일 52장)는 시편 72편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1절: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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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찬송 편집자나 작사자에 의해서 찬송가책에 내용 해석을 위하여 주

석을 직접 첨가한 것은 세계 찬송 역사에 전무후무(全無 後無)하다.22

펜윅은 초판부터 “쥬긔별 내게 잇슴 나르야” ｢복음찬미｣(1904: 1장)

에서 “나르야”를 사용하며, 이 낱말이 생소한 한국의 성도들에게 “

나르야  말은 유대국의 감사다 말이라”고 찬송가 옆에 주석을 

첨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설 찬송의 극치를 ｢복음찬미｣ 1926년 판과 1939년 판에서 

볼 수 있다. 펜윅은 “랑시 숨님”(Spirit of Love, 223장)에서와 같이 

한 행마다 주석을 달아 놓음으로써, 찬송이란 단순한 시(詩)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문학작품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였다. “긔도 

숨님께 옵시여”(The Spirit of Prayer, 225장)에서는 행마다 주석을 하였으

며, 한 절이 끝날 때마다 강조한 핵심 구절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모

든 절이 끝난 후에는 찬송과 관련된 성경구절을 중심으로 하나의 설교

문과 같은 장문을 삽입하였다. 225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

이 나타나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셩뎐으로 긔록심　　　　　　　　　　　　　마가(마가복음) 11:17

  텬부의 긔도당　　　　　　　　　　　　　　　　　마가(마가복음) 11:17

  새로 셰우신 셩뎐은　　　　　　　　　　　　이불소(에베소서) 2:21　23, 

가림다전(고린도전서) 6:19

  숨긔도당 안뇨　　　　　　　　　　　　　　　　　라마(로마서) 8:26　27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시편 72:5, 8

2절: 주 앞에 찬송 드리고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시편 72:15

3절: 온 천하 만국 백성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 노래까지도 구주를 찬송하도다　　　　　　　　시편 72:11

4절: 이 세상 모든 만물들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함께 주 앞에 찬송하여라　　　　시편 72:18　19
22 펜윅은 찬송뿐만 아니라 그가 번역한 성경의 여러 곳에 독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안에 설명을 첨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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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님셔 긔당에　　　　　　　　　　　　　라마(로마서) 8:26　27

  긔도 안 시면　　　　　　　　　　　　　　　　이불소(에베소서) 4:30

  합당지 안이 올당　　　　 　　　　　　　　이불소(에베소서) 4:30

  갈나노흡소셔　　  　　　　 　　텹살라니가후(데살로니가후서) 2:13

223장 1절에 주석으로 달아 놓은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다.

  보라씨, 뎨마태 쳐럼 겁신 안주신　 　뎨마태후(디모데후서) 1:723

  랑 시 숨님을 주샤니

  감샤하오 숨님을 주샤니

  그　 랑시 열　　　　　　　   가랍태(갈라디아서) 5:2224

  겁신을 겟샤　　　　　　　　　　　　　　      요한일서 4:1825

  랑 자라실 숨님　　　　　　　　　　　  　　요한복음 15:5, 1026

23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

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딤후 1:7). “나님께셔 저희게 

겁신을 주시지 안이 셧고 오직 권능신 신과 랑신 신과 생생

신 신을 주셧신 연고라”(펜윅번역/ 신약젼셔, 뎨마태후 1:7).
24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

비와 양선 충성과”(갈 5:22). “오직 셩신님의 열매 랑과 즐거옴과 

평안심과 견디 것과 슌시 것과 보호심과 밋음과”(펜윅번역/ 

신약젼셔, 가랍태 5:22).
25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

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요일 4:18), “겁이 랑심에 잇지 못고 오직 

온젼시 랑심이 겁을 쫏츠심은 겁은 고생잇슴인지라 겁잇 사

은 랑심에 맛초심을 밧으오지 안이엿니라”(펜윅번역/ 신약젼

셔, 요일 5:18).
26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 15:5, 

10), “나 포도나무라 너희 가지니 누구던지 내 안에 잇고 내가 뎌

안에 잇 사은 열매 열닌 거시 만코 너희 나업시 아모 일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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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뿐만 아니라 179장에서는 찬송 마지막에 찬송과 관련된 성경구

절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이것은 입술로 부르는 습관적 찬송에서 

벗어나, 가사를 이해함으로써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가창을 위한 장단(長短) 표시
펜윅은 그 당시 주로 사용했던 무곡(無曲) 가사와 곡의 어울림이 실라

빅(syllabic)27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찬송가에 표시를 함으로써 찬송가의 

올바른 가창을 도왔다.

(1) 장(長, 1904): “그　”(7장)28, “주　”(11장), “조곰 후”　(13장), “아　멘”(18

장)

(2) 단(短, 1904): “부오, 가오, 오, 뎨일”(1장), “아오, 오, 여오, 가

오”(2장), “암, 오”(3장), “아오, 오”(4장), “우, 가오”(5장), 

“쉬오, 누오, 오, 주오, 사오”(6장), “사오, 보오, 아오”(9장), “

오, ”(10장), “, 오”(11장), “”(12장), “오”(13장), “나

오”(14장), “오”(15장), “가오, 보오”(16장)

 (3) 뉴마틱 표현29: “근심  만흔 쟈 어데 댕긴지 비신 보좌압 

업디요 압졔 샹쳐 본 이리가져 올 것 곳치시지 못올 일 업신

수 업슴일너라…. 너희가 내 명을 직히면 내가 내 아바지 명을 직히고 

랑신 안에 잇대로 너희도 내 랑 것 안에 잇스리라”(펜윅

번역/ 신약젼셔, 요한복음 15:5, 10).
27 실라빅(syllabic)은 1개의 음절에 1개의 음표를 붙이는 것이며, 

뉴마틱(neumatic)은 1개의 음절에 2　4개의 음표를 붙이는 것이며, 멜리

스마틱(melismatic)은 1개의 음절에 여러 개의 음표를 붙이는 것이며, 

삼모딕(psalmodic)은 1개의 음표에 여러 개의 음절을 붙이는 방법을 말

한다.
28

 성경(요한은 그　 빗츤안이려니와 그　 빗츨위야증거오니

라　 요 1:16)과 마찬가지로 대두법(擡頭法)을 사용함으로서 존칭을 표

현하도록 하였다.
29 1939년 발행된 ｢복음찬미｣에서 뉴마틱 표현으로 사용 된 찬

송으로 41장, 57장, 64장, 71장, 72장, 152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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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1939: 41장)

  “영광 태자 도라가신 십를 혀 보올 때에 리만흔즁 귀 것과 

제공뢰 온통 업쉬녁임”(1939: 57장)

  “쥬 귀신 터에 쥬초 돌 노신지 셩도들 위샤 엇지 든든오

  미리 신 말에 엇더케붓쳐 더 붓치셧실가 구심 밧오랴

  쥬께 가올 로 더 못실네”(1939: 64장)

4. 주제 강조를 위한 찬송시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지만 찬송하는 자들이 믿는 신

앙과 신조,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전파하고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역

사를 가지고 있다.30

펜윅은 찬송을 주제 강조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보고 그의 신앙적 

내용을 찬송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1) 성경을 주제로 한 찬송: 성경을 보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

“그리하신 즉 매일 보며  성경을 매일 보오

성경을 보오 주께 순복 매일 받으실 복”31(1939: 40장)

“매일 성경을 보오    매일 성경을 보오

매일 성경을 보오    그 사랑 안에 유할 자”(1939: 123장)

“다만 맘을 먹으도    부족하올 일 있네 

매일 마땅       성경 보올 일 있네

다섯 열 장 보오나   숨님 혼 먹이실네 

30 초기 기독교 찬송의 역사를 보면 이단을 공박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 찬송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암브로

시우스(Ambrosius, 340　397)의 찬송 역시 힐러리(Hilaly)처럼 이단을 공

박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만들었다. William J. Reynolds & Milburn Price, 

A Survey of Christian Hymnody (Carol Stream, IL: Hope Publishing 

Company, 1987), 7.
31

 가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복음찬미｣(1958) 가사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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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 넉넉       받으 올 자 되리라”(1939: 217장)

“성경을 보오 또 성경을 보오 성경 보오 성경 보오

매일 넉넉 거두면    심명케 하실 주신 즉”(1939: 270장)

“그 명하신 대로     제가 하올 때 매양 평안함

성경을 넉넉 보올 때에 맘 기쁘고 평안함”(1939: 231장)

펜윅이 번역한 “제 맘에 기쁘심” ｢복음찬미｣(1939) 231장의 4절은 여

러 찬송의 번역에서 볼 수 있듯이 원문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을 

많이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32

(2) 재림을 주제로 한 찬송: 재림의 시기, 이중재림 등을 나타냄

“여 때 세상 끝에    각 사람에게 

복음전파 못 하오되   하올 수 있네

할 자리 남은 것    얼마나 없으도 

급히 떠나 예수씨로   증참하옵네

기쁘고 기쁘니     표만 삽네 

주제님 예수씨     쉬 오시리라

첫 번 구속하시랴    제사했으니 

두 번 고난 없을 터니  감사 토다”(1939: 33장)

“생명 책 기록하신 자  마자막 메신 후

공중에 자기 신부와   잔치하실 신랑”(1939: 56장)

32 이 찬송을 ｢통일찬송가｣의 가사(468장)와 비교해 보면 펜윅이 

성경 읽기를 강조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

게 이 평화주리로다”(통일찬송).

“그 명하신 대로 제가 하올 때 매양 평안함 성경을 넉넉 보올 

때에 맘 기뿌고 평안함”(복음찬미).

이 외에 ｢복음찬미｣에 나타난 성경 읽기의 강조는 110장, 140

장, 142장, 217장 등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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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다 옴니다     아름다운 신랑

저를 위하사      오실 예수씨 

옴니다 옴니다     이 신부 볼 것도 없으되 

신랑 원하심      원하옵니다”(1939: 85장)

“영광서 오시다가    약조하신 곳으로

여때 원하신 신부    공중에 만나 올 날

세때우 세때우에    함께 통일하시고

복노아 주실 신랑    길게 진실토다”(1939: 89장)

“신복국 신복국     세우실 영광국

황제 두 번 강림하실 때 악함 온통 없이 하실 주

모든 일 위하실 뿐   마치시게 기도 하옴”(1939: 194장)

“강림하사 강림하사   아버지 주신 자

다시 살게 다시 살게  공중 뫼실 주

가신대로 두 번째    공중에 강림하사

자기께 어린아이    다 부르실 주”(1939: 222장)33

(3) 상전과 종의 비유: 상전과 종의 관계를 강조함

“그러오나 만민황제   뵈기 원하옵니다

영화등극 하실 날을   급히 세우고 마칠 세

이 일을 쉬 이루도록  이 같은 종 쓰리까

은혜로 귄능 하시면   기쁠 종 되어리다”(1939: 50장)

“예수씨 제 상전님   저는 종 되였삽네

보배 피로 샀으니    귀하신 임자 기독”(1939: 53장)

“이왕에 이 불쌍한 종  임자 독하오

저를 종시장에 팔아   매고 끌어 가는대

길에서 양반 맞나서   살 맘 있다오

33 이 찬송은 ｢통일찬송가｣ 299장과 ｢합동찬송가｣ 581장에 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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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신 낯을 보오니   섬기올 맘 만토다

속양하신 기독 제 상전 종장에 가사 값 내시며

귀하신 손이 풀어시사  날 속양 하셨네”(1939: 81장)

“빈손으로 오는 인생  상전님 대접할가

명 하실대로 맘 혼 영  비치올 종 원토다

귀하신 숨님으로서   소용 종되게 합사

목자님께만이라도    진실 개로 합소서”(1939: 82장)

“원수 하나 확실있되  관계 챦습네

상전님 권세 주시니   도망할 원수

상전님이 종사신 값 일을 때 원수

견디지 못하올터이니 도망합니다”(1939: 196장)

5. 이야기식 찬송34

의사소통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아브라함

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을,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순종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의 교훈을 얻도록 여러 사건

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성경과 같이 

이야기하듯이 줄거리를 전달하는 것은 내용 전달에 매우 효과적이다.

찬송가의 역사를 볼 때 펜윅뿐만 아니라 간혹 찬송작가들은 이야기

식 찬송을 만들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35 펜윅은 이야기를 위해서 장절

을 사용하였으며, 음악의 형식과 가사의 내용이 잘 어울리어 가사전달

이 잘되고 내용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이

야기식 찬송을 여러 편 만들었다. 

34 이야기식 가사로 된 찬송이 ｢복음찬미｣(1926)에는 81장, 85장, 

187장, 236장, 237장 등이 있다.
35 William J. Reynolds & Milburn Price, A Survey of Christian 

Hymnody, x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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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고만 계집아이 있어     산골에 살든대

생긴 자미 없고 헐벗어    누구나 원하옵니까

2. 어떤 날에 양반 지나서    먼 나라서 오사

교만함이 없이 순하니    아이와 쉬 친하시네

3. 얼마나 지나서 이 양반    떠나갈 터 인대

아이와 함께 가기 원하되  그 때 같이 못 가오네

4. 작별하신 때 허락하사    멀리 갈 터이니

걱정 말고 집 지은 후에   널 위하여 오겠네

5. 때가 가까이 되올 적에    높은 등에 서서

자꾸 멀리 쳐다보다가   오시기를 고대하오네

6. 매일 서서 고대하오니    맘 심심 돼가네

어떤 아침 일찍 나가니   먼 힌 구름 중에 봄은

7. 새빨간 별 같으신 빛을   놀라서 보오니

점점 더 가까이 오시니   견디기 어려우네

8. 신랑 낯을 넉넉 아온대   기쁨 여취여광

영광 너무 환하섰으니    아이 눈을 부시였네

9. 다만 제 신랑으로 아노니  무섭잖고 기쁘옴

더 참고 견딜 수 없이    소리질러 기뻐 뛰며

옴니다 옴니다        아름다운 신랑

저를 위하사 오실      예수씨 옴니다 옴니다

이 신부 볼 것 조금도 없으되 신랑 원하심 원하옵니다(1939: 85장)

10절로 구성된 271장은 믿음의 조상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약백, 마셔

(모세), 대벽(다윗), 단열(다니엘)”의 생애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단열에 

대한 노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단열은 지미 많겠나이다   자기 먼저 안 생각하오

사람 볼 때 동간문 열어서 보아도 주께 순복

피득의 증참과 같으온 일   사람보다 주께 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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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으신줄 확실아오신지    주님께 인복 받음

그러하신 즉 인복 원한 자   단열처럼 진실할가

신복 주옵실 여워님 법은   먼저 주제께 순복(8절)

 

글세 고생 피하지 못하되   고난 소용퍽 많도다

사자 중 던심 받을지라도   그 입 막히실 주님

단열처럼 고난 다 받은 후   신복 많고 인복 많소

여워님께 순복하올 적에    매양 갚으실 주제

겁나는 것은 겁신 하올 일   매양 육신 생각하네

여워님 먼저 생각하올 일   복 확실 받으올 뜻”(9절)

6. 동일인에 의한 작사와 작곡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선교사들은 예배에서 찬송 부르기를 

위해 찬송을 번역하여 사용함으로써 초기 한국 찬송가 발전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다른 선교사들과는 다르게 펜윅은 선교 초기부터 번역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찬송시를 작사, 작곡하여 사용하였다. 1958년에 출판된 

｢복음찬미｣의 323곡 가운데 46곡36을 자신이 작사, 작곡하여 사용한 것

은 찬송에 대한 그의 관심과 재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36
 ｢복음찬미｣(1958)에 나타난 펜윅의 찬송시와 곡조는 다음과 

같다. (1) 펜윅이 작사, 작곡한 찬송(편곡 포함): “17, 36, 39, 46, 79, 81, 

82, 85, 86, 89, 90, 91, 93, 95, 97, 98, 100, 101, 102, 105, 124, 132, 139, 

140, 142, 153, 157, 163, 178, 179, 186, 196, 202, 204, 209, 230, 237, 

247, 248, 268, 274”(이상 41곡). 1958년 판에는 “79”장만 곡조가 나타나 

있음. (2) 작곡만 한 찬송: “26, 50, 87, 104, 134”(5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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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복음찬미｣ 가사의 문제점
1. 낱말이 통일되지 않았다.

언어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시기이지만 예배의 중요한 낱말들

이 한 찬송가책 안에서도 표기에 일관성이 없었던 것은 찬송가 편집이 

언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이었다. 중요한 

낱말을 예로 들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등이다. ‘할렐루야’의 

표기에 있어서 ｢복음찬미｣(1906)에선 ‘나르야’(9장), ‘할넬누야’(19장)로 

쓰였으며, 1939년 판에는 ‘할나르야’(54, 274장), ‘할넬누야’(76장), ‘할나르

여’(149장), ‘할나루야’(171장)로 사용하였다. 

‘여호와’에 대해서도 여러 낱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복음찬미｣(1906) 

찬송에는 ‘여호화’(7장), ‘여오화’(17장)를 사용하였고, 1926년 판에는 ‘여

워님’(138, 149, 238장)과 발음이 다른 ‘여와님’(24장)을 사용하고 있다.

1926년에 발행된 ｢복음찬미｣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33, 34, 51장을 

비롯한 대부분)과 ‘하님’(2, 13, 24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렐루야’에 대해 다양한 표기(할나르야, 할넬누야, 할나루야, 할나르여, 

나르야)를 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낱말의 통일성에 대

한 인식 부족과 외래어에 대한 정해진 표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

다. ‘여호와’에 대한 몇 가지 표현(여오화, 여호화, 여워님, 여와님)과 하나

님에 대한 표현(하나님, 하님) 역시 발음과 존칭에 대한 문제 등에서 

낱말에 대한 통일성의 결여에 의한 것이다.

2. 존칭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다.

같은 찬송 안에서도 찬송하는 자를 나타낼 때 “저는” 또는 “나는” 등

과 같이 호칭에 대하여 일관성 없이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저를”의 준

말인 “절”을37 사용하지 않고 “날”을 사용한 것은 명확한 의미를 전달

37
 ｢복음찬미｣에서는 찬송자를 나타낼 때는 주로 낮춤말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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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 찬송에서 볼 수 있듯이 존칭 

사용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일관성 없이 존칭을 사용한 찬송

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여와님은 제 목니, 쓸 것 업시 못…. 날 쉬게 시네”(1926: 24장)

“제 목자께서 날 멕이시며…. 목자님께서 날 인도하시면….”(1926: 25장)

“예수씨 날 랑샤니 저는 깃부오 저는 기부오…. 내가 알

면….”(1926: 41장)

“나 은 길 가오니….저 공뢰 업셔도…. 날 위샤 곳 잇네….제 

신랑은 영광 쥬….”(1926: 84장)

“찬숑 찬숑올 일 잇네 저로 도라 가신 구쥬님…. 내 죄를 아

 다붓치심….”(1926: 181장)

“나의 가 압흔 것 셴네 엇지 깃분지 난 모롬네…. 내 죄 위릿

가…. 제가 긔를 드리다”(1926: 7장)

3. 번역이 미국식이다.

“번역은 반역”이라고 하듯이 다른 나라의 글을 번역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언어의 구조가 완전히 다른 서양 언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것, 

특히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짧은 시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문화의 

차이는 물론이고 강박과 약박에서 오는 음악어법이 다르고, 관사 등으

로 인한 문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번역의 

문제점들이 ｢복음찬미｣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운율에 관한 것인데, 실라빅으로 처리해야 할 음절

을 한 음표에 두 음절을 사용함으로서 어색하게 만들고 있다.38 예를 들

했으며, 불교의 절과 혼동할 것 같아 “절” 대신에는 “날”을 사용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몇몇 곳에서는 “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호칭에 대한 일관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예들 들면, ｢복음찬미｣

(1939)에 “절 쉬게 하시네 절 위로하시네”(24장), “절 랑심 생각 

올 때…. 절 위샤 죄 뎡 법”(56장), “절 위샤”(62장), “절 랑 

신… 절 주셧신 영광을”(65장), “절 붓드셧네”(166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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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많이 쓰는 낱말은 “가오”(1939: 2, 14, 25, 34, 35장 등), “오”(1939: 3, 

6, 11, 12, 15, 17, 18, 19, 20, 22, 24, 34, 36, 41, 42, 43, 44, 45, 46, 48, 49, 51

장 등), “아오”(1939: 3, 13, 19, 42, 44, 47, 49장 등), “나오”(1939: 5, 23장 등), 

“보오”(1939: 13, 40장 등) 등이 있다.

어순에 관한 문제로는 부정문을 사용할 때 수식어의 사용이 어색하

다. “단열은 미 만이다 긔 몬져 안 생각오.”를 “단열은 미 

만이다 긔 몬져 생각아니오”(1939: 271장)라고 옮겨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원어와 우리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특이한 번역

을 볼 수 있다. “홈 넉넉 가올쟈…”(1926: 76장 12절, 97장 후렴), “홈제 새

집 신랑 대궐”(1926: 175장 후렴), “제홈 뵙게 실 지…”(1926: 200장 3

절), “제홈셔 멀니 잇 …”(1939: 267장 1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홈은 

영어의 Home을 말하는데 이것은 천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홈셔 멀니 잇 ”는 “황제(하나님)가 사시는 집(천국)에서 멀리 있는 

자(인간)”를 의미한다.

4. 찬송시가 난해하다.

언어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난해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지만, 초기 한국 찬송가와 비교해 볼 때 노랫말이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복음찬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다. ｢복음

찬미｣의 내용이 특징적이며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려

지지 않은 것은 가사에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39

예를 들어 “홍암 송아지와 쓴 풀도 귀하신 향기와 썩어서 불로 온통 

붙이온 재로 물 만 드옵네 그러신 주 이름 그 높으신 이름 세대우 세대 

38
 이런 경우 ⌒표시를 사용하여 한 음표에 두 음절을 넣으라고 

표시를 하고 있다.
39 1958판 ｢복음찬미｣ 서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복음찬미｣가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가사의 난해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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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실 동안 찬송 돌니옴”(1958: 9장)은 이해가 쉽지 않은 찬송이다.

또한 초기 한국 찬송과 비교해 볼 때 ｢복음찬미｣가 찬송시의 단순성과 

회중성에서 비교가 됨을 발견할 수 있다. ｢복음찬미｣(1904: 17장)와 ｢찬

셩시｣(1898: 75장)에 나오는 “시편 23편”의 1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복음찬미｣         ｢찬셩시｣

“여오화님 내 목쟈니      “하님 내 목쟈시니

쓸 것 업시 못해          내가 부죡 것 업네

무셩 꼴쳥슈가해        나를 방초 동산에셔

날 쉬게 내다”          편히 눕게 시도다”

결론
어떠한 사건을 평가하든지 후세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

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펜윅에 의해 번역, 작사, 작곡, 편집된 ｢복

음찬미｣ 역시 이러한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펜윅의 업

적에 대해 어떠한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 교

회음악적인 면, 특히 찬송가학적인 면에서 볼 때, 펜윅이 공헌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펜윅의 신학교육 배경40에 

대한 선입견을 버린다면, 그는 찬송 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찬송을 복음전파의 강력한 도구로서 사용하였으며, 찬송 문화와 토착화

라는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실천한 선교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복음찬미｣의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40 신학 교육에 대하여 펜윅 자신은 정규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

음을 밝히고 있다. 펜윅, ｢대한기독교회사｣, 32. 최봉기 교수가 지적했

듯이 펜윅에 의해 이루어진 성경번역, 찬송번역과 작사 등을 볼 때 그의 

탁월성은 정규 신학교육의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더해 준다. 최봉기 

편, ｢말콤 C. 펜윅｣(서울: 요단출판사, 1996),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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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은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펜윅은 ｢복음찬미｣의 서문에서 복

음적 찬송관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찬송의 가사에는 찬송의 대상에 따

라 “하나님께”(to God) 말씀 드리는 것과 “인간에게”(to Man) 전하는 것으

로 나눌 수 있다. ｢복음찬미｣에 실린 대부분의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인 찬송보다는 인간에게 “하나님에 관하여”(about God) 증거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복음찬미｣에 나타난 찬송의 대부분이 복

음찬송(gospel hymns, gospel song)으로 구성된 것은 그 당시 미국의 복음주

의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선교적 사명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았

던 사역의 목적과 관계가 있다. 초기 한국 찬송가책들이 ｢찬양가｣, ｢찬

미가｣, ｢찬셩시｣, ｢성회송가｣ 등의 책명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펜윅이 

찬송가책의 이름을 ｢복음찬미｣로 하고 있는 것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책의 제목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찬송은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펜윅은, “성도는 찬송을 

통하여 교리를 배우며,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며, 그들이 믿는 것

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찬송하는 여러 방법을 ｢복음찬미｣에 소개하고 있다. 교회음악은 “잘 쓰

여져야”(well written) 하고, “잘 선택되어야”(well chosen) 하며, “잘 노래되

어야”(well sung) 하는 3단계가 모두 중요한데, 펜윅은 교육과 관련된 마

지막 단계인 “잘 노래되어야” 하는 노래하는 방법(how to sing)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내용적 특징에서 살펴 본 “문답 찬송, 주석 찬

송, 찬송에 장단 표시, 주제 찬송, 동일인에 의한 작사와 작곡” 이 모든 

것이 찬송의 교육과 관계가 있다.

찬송 교육에 대한 그의 관심은 각처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

여 찬미대를 조직하여41 교육시킨 후 지방을 순회하며 찬송하였던 것을 

보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의 유서를42 통해 찬송 교육에 대한 그의 열

41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교회사｣(대한기독교침례회총회, 1961), 41.
42 1929년 8월 29일에 쓰여진 펜윅의 유서에는 “…하나님의 말

씀과 묘하옵신 구주 예수 기독께서 찬송하올 복음찬미 판각하올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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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로, 찬송은 토착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속적인 언어가 사용

됨으로써 찬송의 토착화에 힘을 썼다. 펜윅의 토착화에 대한 평가 역시 

결과론적 면에서 볼 때 부정적 영향이 없지 않지만, 찬송에서 토속적 

언어를 사용한 것과 펜윅이 작사한 가사에 민요(old song)에 맞추어 노래

한 것을 보면 한국의 문화와 토착화에 대한 그의 관심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이니 ‘숨님’으로 부르는 것이 원어에 합당

하다”하여 그대로 실천한 것은 토착화에 대한 그의 사상을 보여주는 일

면이다.

펜윅이 찬송번역과 작사, 작곡을 통해 초기 한국 찬송가 발전에 지대

한 족적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교단의 배경 때문이라면 이제 그가 편집한 ｢복음찬미｣는 재평가되어야 

하며, ｢복음찬미｣가 남겨 놓은 “복음주의적 열정,” “다양한 방법의 찬송 

부르기,” 특히 “찬송의 토착화를 위한 노력”이 새 시대에 우리들에게 놓

여진 과제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찬송 신학의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쓰일 것이로소이다…. 내 원하고 작정한 것은 지금 사는 집터와 동산

을 찬미 공부하는 남녀학생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덕가에게 담당하여 

쓰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내 피아노를 동아기독교 안에 주님께서 갈라 

놓으시고 찬미하올 아희들 곡조 공부하도록 안 반장 덕가에게 맡겨 주

나이다…. 찬미 공부하는 남자들 농사일….” 등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서의 내용의 대부분이 복음찬미 출판과 찬송 교육에 관한 것이

다.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보｣, 55　56.


